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현황

2019년 하반기 기준, 국내 총 27개 발전회사(한국전력과 민자발전사업자 

포함)의 66개 발전소가 총 설비 용량 약 1,500MW에 달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의 발전소가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혼합하여 연소하는 혼소 발전소(총 설비용량 1,068MW)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합계 1,230MW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바이오매스 발전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 

매우 대비된다.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의 증가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2012년 106,023MWh에서 2018년 6,490,437MWh로 

6년만에 약 61배 증가했다. 그림 1  이러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급격한 증가는 

바이오매스 연료 수입의 증가로 이어졌고 국내 발전용 바이오매스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은 2012년 약 12만 톤에서 2018년  

약 300만 톤으로 약 25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 2

그림 1.  목질계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 바이오SRF, 폐목재)  
 전력 생산량 추세 (단위: MWh)

2012년

106,023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705,039

2013년

3,078,722

2014년

3,284,204

2015년

3,825,311

2016년

5,117,284

2017년

6,490,437

2018년

그림 2. 2012~2018년 바이오매스 수입량 추세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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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9년 하반기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현황 (3MW 이상)

총합 1,522.3MW

전소 424.6MW

혼소 1,097.7MW

바이오매스 
설비 
용량(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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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석탄,
바이오매스 발전
 바이오매스는 진짜 
‘재생가능’에너지일까?

대한민국 바이오매스 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

바이오매스를 흔히 친환경 재생에너지라 부른다. 그런데 1kg

의 바이오매스와 석탄을 태우면 어디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나올까? 그리고 지난 4~5년간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발급받은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만약 첫 질문에 ‘석탄’ , 두 번째 질문에 ‘태양광, 혹은 풍력’ 

이라고 답했다면, 꼭 뒷장으로 넘어가 정답을 확인해보길  

권한다.

회사명
전소

(MW)
혼소
(MW)

남동발전 125 277

동서발전 68.9 60

중부발전 - 200

남부발전 - 140

서부발전 - 120

OCISE - 151.5

군장에너지 - 85

한화에너지 - 29.7

GS포천그린에너지 - 17

금호석유화학 - 14.5

김천 에너지서비스 - 3

회사명
전소

(MW)
혼소
(MW)

GS EPS 105 -

대림에너지 포승그린파워 43.2 -

전주파워 32.4 -

전주 페이퍼 15 -

상공에너지 9.3 -

이건에너지 8.5 -

세종그린파워 5 -

선창산업 3.3 -

한국지역난방공사 3 -

썬텍에너지 3 -

이웰에너지 3 -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에 포함된 이유로 흔히 ‘탄소중립’을 꼽는다.  

하지만 이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일 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는 연소 시 석탄보다 많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집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소 단계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인 하위 역청탄보다 많다.  

또한 이 산정법에는 바이오매스 연료의 국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는 석탄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발전이 탄소중립화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약 70년으로 석탄발전소와 

비교해도 초기 55년간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더 크다. 그림 6  

유럽연합 학술과학자문위원회는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대체할 경우 

초기 수십 년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를 

2018년 발표했다. 또한 상기위원회는 최근 논문에서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및저장(BECCS) 기술이 환경적인 위험을 수반하고, 온실가스 

제거 능력의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구분 상업운전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승인일
연료

유예기간

적용여부
연소방식

실제 적용되는 

REC 가중치

당시 건설 중이었거나 건설 임박한 발전 
2018. 6. 26. 이후 2018. 12.26. 이전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SRF, 원목 

적용
전소 1.5

2018. 6. 26. 이후 2018. 6. 26. 이전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SRF, 원목 혼소 1.0

이미 가동 중이었던 발전소
2018. 6. 26. 이전 2018. 6. 26. 이전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SRF, 원목

적용
전소 1.5

2018. 6. 26. 이전 2018. 6. 26. 이전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SRF, 원목 혼소 1.0

계획 중이나 착공하지 않은 발전소
2018. 6. 26. 이후 2019. 6. 30. 이전 목재칩, 목재펠릿, 원목

적용
전소 1.0

2018. 6. 26. 이후 2019. 6. 30. 이전 바이오SRF 전소 0.5
2018. 6. 26. 이후 2019. 6. 30. 이전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SRF, 원목 혼소 0

신규 발전소
2018. 6. 26. 이후 2019. 6. 30. 이후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SRF, 원목

미적용
전소 0.5

2018. 6. 26. 이후 2019. 6. 30. 이후 바이오SRF 전소 0.25

모든 발전소
날짜 무관 날짜 무관 미이용 바이오매스

무관
전소 2.0

날짜 무관 날짜 무관 미이용 바이오매스 혼소 1.5

표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 부칙 경과규정의 실제 적용범위

국내 발전사업자들의 바이오매스 편중 현상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8년 사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 중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발급된 REC는 연 평균 39.5%로 2018년을 제외하고 태양광, 

풍력을 제치고 1위 발급원이었다. 그림 3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조가 

바이오매스에 치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대형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이오매스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성에 있다. 바이오매스는 발전사들이 적은 투자비로 그들의 

석탄화력발전소 자산을 유지하면서 손쉽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에 완벽히 부합했고, 따라서 한국전력과 같은 회사들은 

바이오매스로 재생에너지 의무량의 절반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그림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RPS 고시 개정을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축소 조정하였으나 신규 발전소에 대해 대거 유예기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을 부여하고 있어 바이오매스 발전의 

감소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바이오매스 발전 보조 정책의 문제점

그림 4.  한국전력 발전사업자별 전체 REC 발급량 중 바이오매스 발급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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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100%

8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남동발전 동서발전중부발전 남부발전

그림 3.  지난 5년간 연평균 재생에너지원 별 REC 발급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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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에 대한 REC 발급을 

전면 중단해야 하고, 

2)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에 대해서도 소규모  

미이용 바이오매스 사용 시설 외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REC를 발급하면 안 된다.  

3)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 소규모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 및 사용 시설의 경우도 그 

수량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감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생산지의 환경을 파괴한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의 수입 의존도는 약 98%로서 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바이오매스 발전 정책은 

이들 국가의 산림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목재펠릿의 양은 베트남 전체 생산량의 약 67%인 

183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우리나라 목재펠릿 수요를 

감당하기에 원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목재펠릿 수요의 증가는 

베트남뿐 아니라 미이용 바이오매스 쏠림 현상으로 인해 국내 산림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예로 영국 ‘드랙스’ 발전소에 미국 회사 ‘엔비바’가 

납품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목재펠릿이 탄소 저장 능력이 높은 장년기 

활엽수림에서 나온 원목을 모두 베기한 사실이 미국 언론사에  

보도된 바 있다. 그림 5 

타 재생에너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의 건설 단가와 운영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등 바이오매스의 발전 원가를 부적절하게 산정함으로써 바이오매스 사업자의 

공급인증서 의무이행비용을 부당하게 보전해 주었다. 감사원, 2016 

또한 바이오매스에서 과다 공급된 REC는 시장가격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환경적으로 보다 건전한 태양광·풍력 등 타 재생에너지원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표 2에 언급된 산자부 고시에서 설정한 광범위한  

유예 규정으로 인해 향후 수년 내에 수GW에 이르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설되고 REC 시장 교란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바이오매스 발전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단위: MgCO2e/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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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황폐화된 미국 동남부의 습지활엽수림  

https://www.nrdc.org/sites/default/files/bioenergy-modelling-IB.pdf
https://easac.eu/fileadmin/PDF_s/reports_statements/Carbon_Neutrality/EASAC_commentary_on_Carbon_Neutrality_15_June_2018.pdf
https://easac.eu/fileadmin/PDF_s/reports_statements/Negative_Carbon/EASAC_Commentary_Forest_Bioenergy_Feb_2019_FINAL.pdf

